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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TSA「Horizon 25」전략과 시사점

- 검색 민관협력 재편과 C-UAS 대응 강화 -
발행일  2026. 8. 27.  |  제2026-4호

TSA는 향후 25년의 운영 방향을 ① 검색대 현대화 ② 여행객 편의   

③ 다중 교통 보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, 무결점 임수 수행 의지 표명

□ 발표 개요
 가. TSA「Horizon 25」발표 배경
 o TSA는 2026. 8. 24. 창설 25주년을 앞두고 향후 25년의 운영방향을 담은 

「Horizon 25」 전략을 발표하고, 기존 보안 체계를 현대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
 o 3대 핵심목표는 ① 검색대 현대화 ② 여행객 경험 향상 ③ 항공ㆍ철도ㆍ도로 등 

다중 교통수단 보안 강화이며, ‘무결점 임무(zero-fail mission)’ 수행을 위한  
국가 교통체계 전반의 보안 역량 확보를 지향

 o 다중 교통수단 보안은 항공뿐 아니라 철도ㆍ도로ㆍ대중교통 및 파이프라인 등 
TSA가 관할하는 교통 분야의 보안 체계를 함께 강화한다는 의미

 나. 주요 추진과제
 o TSA PreCheck 고도화와 승객 검색절차 개선을 추진하고, 신규 보안기술을 

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
 o 무인기 위협 대응 역량을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, 2026년 9월 본부ㆍ현장  

인력을 소집하여 과제별 세부 이행방안과 현장 적용계획을 논의할 예정
□ 검색 민관협력 재편
 가. Gold+ 추진과 한계
 o Gold+는 TSA가 2026. 5.15. 사전조달공고와 5.21 산업계 설명회를 통해  

공개한 자발적 참여 방식의 민관 협력 모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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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참여공항이 민간업체를 통해 검색 인력뿐 아니라 검색장비의 도입ㆍ운영ㆍ
유지관리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하여,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검색대 
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취지

 o TSA는 2026. 7월 탬파ㆍ찰스턴ㆍ디모인 3개 공항이 Gold+ 도입을 추진한다고 
설명했으나, 실제 운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ㆍ
준비 중인 단계였음

 o 검색인력 노조인 AFGE는 고용 안정성과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, 
Gold+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법 소송을 2026. 8. 5. 제기하는 등 
논란이 지속

 나. 기존 SPP(Screening Partnership Program) 보완으로 전환
 o TSA는「Horizon 25」발표와 함께 Gold+를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, 이를  

기존 SPP를 개편ㆍ보완한 제도로 대체한다고 발표
 o SPP는 민간 검색인력이 승객과 수하물 검색업무를 수행하되, TSA의 보안  

기준ㆍ검색 절차ㆍ승인 장비를 적용하고 TSA의 감독을 받는 제도로 현재  
미국 내 20개 공항에서 운영

 o 민간업체가 검색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TSA와 공항별 연방보안책임자(FSD)를 
중심으로 보안감독과 사건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존 SPP의 기본 구조

 o 탬파국제공항은 수개월간 보안ㆍ인력ㆍ기술ㆍ재정ㆍ법률 사항을 검토한  
결과, Gold+ 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연방 TSA 직원에 의한 검색 체계를 
유지하기로 2026. 8. 24. 결정

 o 찰스턴ㆍ디모인 공항의 향후 처리방향과 개편된 SPP의 구체적인 장비조달ㆍ
비용분담ㆍ민간업체 역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후속 확인이 필요

□ 평가 및 진단
 가. 전면 민영화 철회가 아닌 ‘통제 기반의 속도조절’
 o 이번 조치는 민간검색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, 검색 인력과 장비ㆍ

관리기능을 함께 민간에 맡기려던 Gold+의 범위를 조정하고 검증된 SPP를 
중심으로 재정비한 것으로 평가



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  정책브리프     |     K-AVSEC Daily Brief

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  ·   3 / 5

 o「Horizon 25」도 민관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개편된 SPP를 추진하겠다고   
밝히고 있어, 민간 참여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방식과 통제   
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판단

 o 탬파공항이 Gold+ 검토 목적 중 하나로 연방정부 셧다운 시 검색 업무의   
연속성 확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, 운영 안정성과 기술 투자를 위한 민간 
활용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

 o 다만 개편된 SPP의 표준계약, 장비 소유ㆍ관리방식, 비용부담 및 기존 TSA 
인력의 전환 방안은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 나. 장비와 지휘권의 공적 통제 중요
 o 검색업무의 위탁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보안기준ㆍ검색장비 규격ㆍ교육훈련ㆍ

보안정보 관리 및 사건 지휘권은 공공기관이 확고히 통제할 필요
 o 특히 보안사건이나 검색 실패가 발생할 경우, 책임 주체와 보고ㆍ지휘ㆍ 

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항공보안의 기본 전제조건임을 보여주는 사례
□  C-UAS의 전략과제 반영
 가. 월드컵 현장대응과 탐지장비 조달 추진
 o TSA는 2026 FIFA 월드컵 기간에 연방ㆍ주ㆍ지방 관계기관과 C-UAS 합동

작전을 실시하였으며, 개막일인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300대 이상의 
무단 드론을 압수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발표

 o 또한 2026. 6. 16. 캔자스시티 작전에서는 연방항공보안관실(FAMS)ㆍFBIㆍ 
현지 경찰 등이 합동으로 드론과 조종기 8대를 압수하고, 드론 운용자 2명
에게 경범죄 위반통지서를 발부

 o TSA는 2026. 8. 14. 공항 통제공역 내 무단 드론 활동에 대한 현장 법집행 
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xon by Dedrone RF-560 고정형ㆍ이동형 센서의  
단독계약 추진을 사전 공고

 o 해당 공고의 업체 의견 제출기한은 2026. 8. 31.이며, 현재는 계약체결  
이전 단계로 도입 수량ㆍ금액ㆍ배치공항 등은 확정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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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항공보안 상시 업무로의 제도적 편입
 o 월드컵 현장 합동운용, 공항용 탐지센서 조달 추진, 「Horizon 25」전략 

과제 반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C-UAS가 특별행사 경비를 넘어 TSA의 
상시 항공보안 업무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

 o 특히 무단 드론 탐지 이후 연방항공보안관실ㆍFBIㆍ현지 경찰이 운용자를 
확인하고 드론 압수와 법 집행 조치까지 연계한 사례는 장비운용과 기관 간 
지휘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줌

 o 다만 RF-560은 드론과 조종신호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RF 기반 탐지센서
이므로, 이번 조달을 재밍ㆍ포획ㆍ격추 등 무력화 장비의 전면 도입으로 
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
□  항공보안 측면의 시사점
 가. 차기 국가항공보안 기본계획 반영
 o 우리나라도 검색장비 첨단화와 승객 편의 증진을 하나의 통합 정책으로  

추진하고, 신규 장비 도입 전 현장 시험ㆍ성능 검증ㆍ운영자 교육을 연계
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
 o 공항 C-UAS를 국제행사 기간의 임시대책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항공보안
기본계획과 공항별 자체 보안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정책과제로 관리할 필요

 나. C-UAS 관계기관 합동 교육훈련 강화
 o 공항운영자ㆍ경찰ㆍ군ㆍ관제기관ㆍ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[탐지 

→ 상황전파 → 운항영향 평가 → 대응권한 확인 → 현장조치→ 잔해회수 
및 증거보존]의 전 과정을 훈련할 필요

 o 장비 조작교육에 그치지 않고 오경보 판단, 운항중단 여부 결정, 기관별  
지휘ㆍ보고, 운용자 추적, 법집행기관 인계 및 사후평가를 포함한 도상  
훈련과 현장훈련을 정례화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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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국내 보안검색 위탁제도 개선시 검토사항
  o 보안검색을 민간에 위탁하는 논의가 있을 때, 위탁 허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

접근하기보다, 국가와 공항운영자가 유지해야 할 장비ㆍ교육ㆍ정보ㆍ보안
사건 지휘권의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

  o 또한 위탁계약과 운영규정에 장비 도입ㆍ유지관리, 검색 실패 대응, 검색 
요원 교육ㆍ평가, 보안정보 관리 및 보안사건 지휘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
규정할 필요

□  결론
 o「Horizon 25」는 검색대 현대화와 여행객 편의를 함께 추진하면서, 검색 

민간 위탁은 TSA의 장비ㆍ보안 기준ㆍ감독 및 지휘체계가 유지되는 범위
에서 재정립한 중장기 전략

 o Gold+의 대체는 민간검색 자체의 철회라기보다 장비와 관리권까지 포괄하는 
급진적 모델을 조정하고, 기존 SPP를 보완하여 민관협력을 계속 추진하려는 
정책적 속도조절로 평가

 o 우리나라도 검색 위탁 논의가 제기된다면, 확대 논의에 앞서 장비와 지휘권의 
공적 통제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립하고, C-UAS를 정책ㆍ장비ㆍ교육훈련이 
유기적으로 연계된 상시 대응체계로 고도화할 필요

※ 참고자료

○ TSA 「Horizon 25」 공식 발표
○ TSA Screening Partnership Program 공식자료
○ TSA 월드컵 C-UAS 합동작전 발표
○ SAM.gov Dedrone RF-560 조달공고
○ 탬파국제공항 Gold+ 검토결과

https://www.tsa.gov/news/press/releases/2026/08/24/tsa-administrator-david-p-cummins-launches-horizon-25-strategy
https://www.tsa.gov/news/press/factsheets/screening-partnership-program
https://www.tsa.gov/news/press/releases/2026/06/18/eight-drones-seized-and-two-violation-notices-issued-during-june-16
https://sam.gov/opp/cdcfb9cab1f84627ae724dbeea1b7225/view
https://news.tampaairport.com/tampa-international-airport-completes-review-of-tsa-gold-screening-partnership-program/

